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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세 차례 노사 면담 등 뼈를 깎는 진통을 거쳐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의 사업구조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특별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장의 조합원들은 향후 있을 특별 희망퇴직 접수와 조직개편에 따른 이동 및 전환배치에 따른 걱정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KT노동조합은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회사에 촉구 했다. ��먼저 특별 희망퇴직과 신설법인 접수 전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도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조직개편 조건의 좋고 나쁨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라는 것을 면담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우리 조합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합의 요건이었음을 회사는 명심해야 한다.�두 번 째는, 회사가 현장 조합원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 현장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최선 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현장혼란 수습은 물론이며, 연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 과정 에서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부당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적용과 충분한 직무교육 시행 등을 노동 조합과 상세히 협의해야 한다.��김인관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현장과 조직 내의 여러 진통을 감내하며 사업조직개편의 큰 틀을 수용하는 것은, 향후 시대적 변화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한계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회사가 분사나 인력 조정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구실로 오판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노동조합 이 이미 요구하고 주장해온 현장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 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금번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 의지로 인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회사가 노사 합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즉각 구성, 가동할 방침이다.











KT노동조합은 철저한 감시체계 구성으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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